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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의 정신건강 및 프리젠티즘에 영향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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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among physical and psychosocial risk factors, 
mental health, and presenteeism of South Korean hairdressers. Methods: This study is a secondary analysis of 
data extracted from the 2014 Kor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KWCS), conducted by the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For the present analysis, 920 hairdressers were selected. Based on existing literature, 
a set of variables was chosen from the KWCS. A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examine 
the association among risk factors in working place, mental health, and presenteeism. Results: The prevalence 
of poor mental health and presenteeism was 45.1% and 36.0%, respectively. The results of multiple logistic re-
gression analysis indicated that ‘repetitive hand or arm movements,’ were significant predictors of mental health 
(OR: 0.63, CI: 0.41~0.97), and ‘role clarity’ was a significant predictor of presenteeism (OR: 1.86, CI: 1.10~3.13). 
Conclusion: Based on these results, we suggest to improve the clarification of the role of hairdressers as a strategy 
to reduce their presentee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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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경제성장 및 소득수준 향상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미용 산업

의 발전과 함께 미용사의 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 조

사에 따르면 2014년 우리나라의 미용사 수는 140,162명으로, 5

년 전과 비교하면 14%P 이상 증가한 수이다(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15). 이들 미용사의 86.3%(121,012명)는 

여성이고, 99.2%(138,976명)는 개인사업체에서 일하며, 78.0% 

(109,347명)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

하고 있다(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15). 

미용사는 염색, 파마(퍼머넌트), 머리를 자르는 등 고객의 모

발미용에 관련된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Korea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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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onal Statistical Office, 2007), 작업과 관련하여 다양한 화학

적, 인간공학적, 심리사회적 유해요인에 노출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미용사들은 샴푸, 퍼머액, 염색약, 헤어스프레이, 표백

제 등 다양한 화학물질에 노출되고(Halliday-Bell, Gissler, & 

Jaakkola, 2009), 지속적으로 상완을 드는 부적절한 자세로 장

시간 서서 일해야 하는 인간공학적인 문제(Lee, 2014)와 함께 

업무의 특성상 정해진 시간에 휴식을 취할 수 없고 불규칙한 식

사와 운동시간 부족을 경험하고 있다(Kim, 2012). 또한 고객을 

상대하는 과정에서 감정노동과 폭력과 같은 심리사회적 스트

레스에도 노출된다(Halliday-Bell et al., 2009; Toerien & 

Kitzinger, 2007). 

이와 같은 미용사의 직업적 유해요인은 다양한 건강문제로 

이어지기도 한다.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미용사의 직업성 질환

으로는, 피부염(Khumalo, Jessop, & Ehrlich, 2006), 비염 및 

천식과 같은 호흡기질환(Moscato et al., 2005), 근골격계질환

(Bradshaw, Harris-Roberts, Bowen, Rahman, & Fishwick, 

2011), 방광암, 폐암 등과 같은 암의 발생(Olsson et al., 2013) 

등이 있다. 특히 미용업의 경우 여성근로자가 많고, 이들 대부

분은 가임기에 있기 때문에 조산, 사산, 저체중아 출산 등 부정

적인 임신 결과와 관련되어 연구되기도 하였다(Halliday-Bell 

et al., 2009). 국내의 경우 미용사들의 눈, 피부, 호흡기 증상

(Sakong & Kim, 2013), 직무 스트레스(Kim, 2009), 정신신경

학적 증상(Kim, Kim, Park, & Jung, 2002), 심리사회적 스트

레스(Kim, 2012), 근골격계질환(Mo & Song, 2011), 피부염

(Cho & Cho, 2015), 소화기계 건강(An, 2015), 우울(Kim, 

Park & Shon, 2012) 등이 연구되었다. 

본 연구진이 미용사의 직업건강에 관한 국내 연구를 분석한 

결과, 미용사가 경험하고 있는 질병 유병률이나 직무 스트레스 

수준을 파악하는 서술적 조사연구가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되

었다. 작업환경요인으로는 직무 스트레스, 직무만족도, 이직

의도 등 심리사회적 요인과 작업자세와 같은 인간공학적 요인

이 다수 다루어진 것으로 분석되었고, 건강문제의 경우 근골

격계질환과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한 연구가 많다(Kim et al., 

2012a). 작업환경의 개선을 통한 미용사의 건강보호를 위해서

는 불건강의 원인이 되는 작업환경요인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

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용사의 작업환경 요인과 건강문제 

간의 관련성을 구명하는 상관관계 연구를 시행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미용사 대상 연구에서 미흡하게 다루었던 

감정노동, 직장폭력과 같은 심리사회적 유해요인과 건강결과

로서 정신건강과 프리젠티즘에 주요한 관심을 두었다. 프리젠

티즘은 보건의료이용과 결근으로 인한 작업손실보다 더 많은 

손실을 가져오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이고(Hemp, 2004) 

정신건강 또한 근로자의 근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건강문

제 중 하나(Baptiste, 2008)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정신건강증

진을 위하여 이를 연구할 가치가 높다.

최근 미용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미용사의 수가 크게 증가하

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인서비스 과정에서 발생되는 심리사회

적 유해인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 속에서, 

심리사회적 작업환경을 포함하여 미용사의 작업환경과 건강

문제의 관련성을 구명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본 연

구의 결과는 미용사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질병예방 및 건강

증진 전략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미용사의 작업환경과 이들의 정

신건강 및 프리젠티즘에 영향 미치는 작업환경요인을 분석하

는 것이다. 구체적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 연구대상자의 물리적 ․ 심리사회적 작업환경을 조사한다. 

 연구대상자의 정신건강과 프리젠티즘 수준을 파악한다.

 연구대상자의 물리적 ․ 심리사회적 작업환경과 정신건강 

및 프리젠티즘의 관계를 파악한다.

 연구대상자의 정신건강 및 프리젠티즘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 심리사회적 작업환경요인을 파악한다. 

연 구 방 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미용사의 정신건강 및 프리젠티즘에 영향을 미치

는 물리적 ․ 심리사회적 작업환경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제4차 

근로환경조사(Kor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KWCS) 

원시자료를 이용한 이차분석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해 제4차 KWCS 원시자료를 산업안전보건연

구원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 이용하였다. KWCS는 전국 만 

15세 이상의 취업자를 대상으로 근로형태, 고용형태, 직종, 업

종, 위험요인노출, 고용안정 등 업무환경 전반을 파악하기 위

하여 2006년부터 실시된 국가승인통계(승인번호 제38002호)

이다. KWCS 모집단은 조사시점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

든 가구 내 만 15세 이상 취업자이다. 조사모집단은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인구주택총조사 상의 섬, 기숙시설, 특수사회

시설, 관광호텔 및 외국인 조사구를 제외한 아파트 조사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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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조사구 내 가구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의 취업자를 대상

으로 하였다.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를 표집틀로 사용

하여, 16개 시도를 1차로 층화하고, 시 지역, 군 지역 등 거주 지

역을 2차층으로, 아파트조사구와 보통조사구의 주택유형을 3

차층으로 층화하여 조사구를 추출하였다(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search Institute [OSHRI], 2013).

본 연구를 위해서 제4차 KWCS의 조사 대상자 50,007명 중 

미용사 직업을 가진 997명의 자료에서 응답을 부실하게 한 77

명을 제외한 920명을 최종자료로 분석하였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KWCS 문항은 유럽연합(EU)에서 1991

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유럽 취업자 근로환경조사(European 

Working Condition Survey (EWCS))의 문항을 근간으로 하

였다. EWCS Report와 선행연구(Lee, 2015a; Jeon et al., 2014)

를 바탕으로 일반적 특성, 물리적 작업환경요인, 심리사회적 

작업환경요인, 정신건강과 프리젠티즘으로 구분하여 문항을 

추출하였다. 

연구대상 미용사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성별, 연령, 교육수

준, 월수입, 고용형태를 포함하였다. 

물리적 ․ 심리사회적 작업환경요인은 19개 문항을 포함하였

다. 물리적 작업환경요인에는 진동, 화학물질, 피로하거나 통

증을 주는 자세, 계속 서 있는 자세, 반복적인 손 또는 팔 동작, 

장시간 근로에 노출 여부를 질문하는 6개 문항을 포함하였다. 

물리적 작업환경요인 중 장시간 근로는 근로기준법에서 휴일

근로를 포함한 최대시간인 68시간을 기준으로 하였다. 심리사

회적 작업환경요인에는 업무 요구(매우 빠른 업무속도, 엄격한 

마감시간), 업무 자율성(일의 순서, 작업 방법, 작업 속도/작업

률), 조직 관계(업무 명확성), 감정적 요구(감정 숨김, 업무 중 

실수에 대한 결과), 직장 내 폭력(언어폭력, 위협 또는 굴욕적 

행동, 성희롱), 차별(연령, 성)에 관한 13개 문항을 포함하였다. 

설문문항 중 5점 또는 7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는 문항은 중위

수를 기준으로 Low 값과 High 값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정신건강을 측정하기 위하여 WHO-5 well-being index를 

이용하였다. WHO는 정신건강을 긍정적 웰빙의 다른 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WHO-5 well-being index는 우울과 웰빙을 

스크리닝 할 수 있는 도구로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다

(Christian et al., 2015). 본 도구는 5개 문항으로 지난 2주간의 

즐거움, 편안함, 활기참, 상쾌함, 흥미로움에 대하여 6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게 되어 있다. 점수의 총합이 13점 이하인 경우 

불건강으로, 14점 이상인 경우 건강으로 구분하였다.

프리젠티즘은 회사에 출근했지만 건강문제로 인해 정상적

인 업무를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Hemp, 2004). 본 연구

에서는 지난 12개월 동안 몸이 아픈데도 일을 한 일수를 조사하

여 1일 이상인 경우 유경험자로 구분하였다. 

4. 자료분석

연구대상자의 정신건강 수준, 프리젠티즘 경험 여부, 일반

적 특성, 물리적 ․ 심리사회적 작업환경요인의 빈도와 백분율

을 산출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물리적 ․ 심리사회적 작

업환경 요인에 따른 정신건강과 프리젠티즘을 비교하기 위해 

x2 test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신건강과 프리젠티즘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 심리사회적 작업환경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KWCS는 복합표본설계를 이용하여 표본 추출하였기 때문에 

가중치를 적용한 복합표본분석을 실시하였다. 

연 구 결 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정신건강과 프리젠티즘

연구대상 미용사의 일반적 특성과 이들의 정신건강 수준 및 

프리젠티즘 경험률은 Table 1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91.1%가 

여성이었고, 36.0%가 40대, 25.9%가 50대이었다. 교육수준은 

73.8%가 고등학교 졸업자이었고, 월수입이 100만원대가 36.6 

%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 대상자 중 71.5%가 자영업자이었다. 

연구대상자의 정신불건강 유병률은 45.1%, 프리젠티즘 경험

률은 36.0%였다.

2. 연구대상자의 물리적 ․ 심리사회적 작업환경요인

연구대상 미용사에게 노출되고 있는 물리적 ․ 심리사회적 작

업환경요인은 Table 2와 같다.

물리적 작업환경요인을 살펴보면, 진동에 높게 노출된 비율

이 39.0%, 화학물질은 36.7%였고, 피로하거나 통증을 주는 자

세는 36.2%, 계속 서 있는 자세는 51.2%, 반복적인 손 또는 팔 

동작은 45.7%였다. 또한 전체 대상자의 79.8%가 68시간 이상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었다.

심리사회적 작업환경요인의 경우, 업무요구 영역에서 빠른 

업무속도를 요구받는 대상자가 33.0%, 엄격한 마감시간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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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920)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Female
Male

847 (91.1)
73 (8.9)

Age (year) 19~29
30~39
40~49
50~59
≥60
M±SD

56 (8.1)
174 (21.9)
341 (36.0)
262 (25.9)
87 (8.2)

44.1±16.51

Educational status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80 (7.6)
703 (73.8)
137 (18.6)

 Income (10,000 won)
 
 

＜100
100~199
200~299
≥300

50 (5.0)
340 (36.6)
333 (34.6)
197 (23.8)

 Employment type Self-employed
Permanent
Temporary

748 (71.5)
132 (22.3)
40 (6.2)

 Mental health Good
Poor

512 (54.9)
408 (45.1)

 Presenteeism Yes
No

332 (36.0)
588 (64.0)

n: unweighted　%: weighted.

구받는 경우가 35.5%였다. 업무 자율성 영역을 살펴보면, 일의 

순서에서 낮은 자율성을 가지고 근무하는 대상자가 전체의 

51.1%, 작업 방법에서 자율성이 낮은 대상자는 50.4%, 작업 속

도/작업률에서 자율성이 낮은 경우는 53.0%였다. 조직관계 

영역에서 업무 명확성이 낮은 근무환경에 처한 대상자가 

85.4%였다. 감정적 요구 영역에서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근무

하는 대상자는 63.4%, 업무 중 실수에 대한 결과가 자신과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거나 일을 지연시키거나 다른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주거나 회사에 재정적인 손해를 끼치는 경우를 발

생시키는 환경에서 근무하는 대상자가 61.8%였다. 직장 내 폭

력 영역에서 언어폭력을 경험한 경우는 6.3%, 위협 또는 굴욕

적 행동 경험자는 1.6%, 성희롱 경험자는 0.7%였다. 연령차별

을 경험한 미용사는 3.5%, 성차별을 경험한 경우는 1.6%였다.

3. 연구대상자의 물리적 ․ 심리사회적 작업환경과 정신

건강 및 프리젠티즘의 관계

연구대상 미용사의 물리적 ․ 심리사회적 작업환경요인에 따

른 정신건강 수준과 프리젠티즘 경험을 비교한 결과는 Table 3

과 같다.

물리적 작업환경요인에서, 반복적으로 손 또는 팔 동작을 많

이 하는 미용사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정신불건강 유병률

이 더 낮았고(40.6% vs 48.8%, p=.024), 68시간 이상 근무하는 

대상자는 그렇지 않은 대상자에 비해 정신불건강 유병률이 더 

높았다(46.2% vs 37.1%, p=.026). 심리사회적 작업환경요인

에서, 업무 중 실수가 본인 및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는 환

경에서 근무하는 대상자는 그렇지 않은 대상자에 비하여 정신

불건강 유병률이 더 높았고(48.8% vs 41.1%, p=.044), 위협 또

는 굴욕적 행동을 경험하는 대상자가 그렇지 않은 대상자에 비

하여 정신불건강 유병률이 더 높았다(79.6% vs 44.7%, p=.005).

여성 미용사의 프리젠티즘 경험률이 37.2%로 남성 미용사

(24.1%)보다 더 높았다(p=.029). 물리적 작업환경요인에서, 높

은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는 미용사의 프리젠티즘 경험률이 그

렇지 않은 대상자에 비하여 높았고(41.8% vs 32.4%, p=.011), 

높은 수준의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대상자의 프리젠티즘 경험

률이 그렇지 않은 대상자에 비하여 높았다(42.2% vs 32.5%, 

p=.009). 작업속도에 대한 업무요구가 높은 환경에 근무하는 

대상자가 그렇지 않은 대상자에 비하여 프리젠티즘 경험률이 

더 높았다(42.4% vs 32.9%, p=.014). 

일의 순서(40.7% vs 30.8%, p=.007), 작업 방법(41.0% vs 

30.7%, p=.005), 작업 속도/작업률(40.7% vs 30.3%, p=.004)

에 대해 자율성이 낮은 대상자는 높은 경우에 비해 프리젠티즘 

경험률이 더 높았다. 업무 명확성이 낮은 경우 높은 대상자에 비

해 프리젠티즘 경험률이 더 높았다(47.5% vs 34.6%, p=.024). 

언어폭력을 경험한 미용사는 미경험자에 비하여 프리젠티즘 

경험률이 높았고(50.1% vs 35.0%, p=.047), 성희롱을 경험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프리젠티즘 경험률이 높았

다(80.2% vs 35.0%, p=.040).

4. 연구대상자의 정신건강 및 프리젠티즘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 심리사회적 작업환경 요인

연구대상 미용사의 정신건강 수준과 프리젠티즘 경험 여부

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환경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복합로지스

틱 회귀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정신건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반복

적인 손 또는 팔 동작’이었는데, 반복적인 손 또는 팔 동작을 많

이 하는 대상자가 그렇지 않은 대상자에 비하여 정신불건강 오

즈비가 0.63이었다(p=.034).

프리젠티즘 경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낸 변수

는 ‘업무 명확성’이었는데, 업무가 명확한 미용사는 불명확한 

경우에 비하여 프리젠티즘 오즈비가 1.86이었다(p=.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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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hysical and Psychosocial Risk Factors in the Workplace (N=920)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Physical 
risk factors

Vibration Low 
High 

563 (61.0)
357 (39.0)

Chemical substances Low
High

579 (63.3)
341 (36.7)

Tiring or painful positions Low
High

599 (63.8)
321 (36.2)

Standing Low
High

487 (48.8)
433 (51.2)

Repetitive hand or arm movements Low
High

508 (54.3)
412 (45.7)

Long working hours ＜68 hrs/wk
≥68 hrs/wk

186 (20.2)
734 (79.8)

Job demands Working at high speed Low
High

620 (67.0)
300 (33.0)

Working to tight deadline Low
High

587 (64.5)
333 (35.5)

Job autonomy Order of tasks (n=888) Low
High

466 (51.1)
422 (48.9)

Method of work (n=887) Low
High

464 (50.4)
423 (49.6)

Speed or rate of work (n=885) Low
High

484 (53.0)
401 (47.0)

Social 
relationships

Role clarity (n=800) Low
High

103 (85.4)
697 (14.6)

Emotional 
demands

Hiding feelings (n=802) Low
High

538 (63.4)
264 (36.6)

Consequences of mistakes (n=872) Low
High

512 (61.8)
360 (38.2)

Workplace 
violence

Verbal Violence (n=917) No
Yes

864 (93.7)
53 (6.3)

Threats and humiliating behaviour (n=916) No
Yes

905 (98.4)
11 (1.6)

Sexual harassment (n=903) No
Yes

897 (99.3)
 6 (0.7)

Discrimination Age discrimination (n=917) No
Yes

893 (96.5)
24 (3.5)

Sex discrimination (n=919) No
Yes

907 (98.4)
12 (1.6)

n: unweighted　%: weighted.

논 의

1. 미용사의 정신불건강 유병률 및 프리젠티즘 경험률

연구대상 미용사의 정신불건강 유병률은 45.1%였다. 이는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Lee (2015a)의 연구에서 제시

된 우리나라 대인서비스 종사자의 정신불건강 유병율(39.6~ 

43.1%)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유럽 34개국을 대상으로 하는 

EWCS 결과, WHO-5 well-being index로 측정한 서비스직 

근로자의 평균 정신불건강 유병률이 21%인 것과 비교해도 매

우 높은 수준이다(Eurofound, 2012). 미용사의 정신건강 수준

을 파악할 수 있는 기존연구로는, 지난 2주 이상 우울증상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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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Relationship between Physical and Psychosocial Risk Factors, Mental Health, and Presenteeism

Characteristics Categories

Mental Health Presenteeism

Poor
χ² (p)

Yes
χ² (p)

n (%) n (%)

Physical 
risk factors

Vibration Low 
High 

252 (44.5)
156 (46.0)

0.201
(.687)

185 (32.4)
147 (41.8)

8.060
(.011)

Chemical substances Low
High

257 (42.8)
151 (49.0)

3.169
(.101)

187 (32.5)
145 (42.2)

8.299
(.009)

Tiring or painful positions Low
High

281 (46.5)
127 (42.4)

1.405
(.288)

212 (34.2)
120 (39.3)

2.381
(.169)

Standing Low
High

221 (46.6)
187 (43.6)

0.763
(.427)

174 (36.1)
158 (36.0)

0.003
(.964)

Repetitive hand/arm movements Low
High

236 (48.8)
172 (40.6)

6.088
(.024)

172 (34.1)
160 (38.4)

1.806
(.226)

Long working hours ＜68 hrs/wk
≥68 hrs/wk

 69 (37.1)
339 (46.2)

4.967
(.026)

 73 (39.2)
259 (35.3)

1.010
(.315)

Job demands Working at high speed Low
High

286 (47.6)
122 (40.0)

4.613
(.055)

212 (32.9)
120 (42.4)

7.658
(.014)

Working to tight deadline Low
High

267 (46.4)
141 (42.7)

1.133
(.336)

216 (35.9)
116 (36.3)

0.015
(.913)

Job autonomy Order of tasks Low
High

199 (43.3)
190 (46.0)

0.659
(.456)

182 (40.7)
135 (30.8)

9.120
(.007)

Method of work Low
High

204 (44.9)
185 (44.5)

0.016
(.909)

183 (41.0)
134 (30.7)

9.850
(.005)

Speed or rate of work Low
High

204 (43.8)
183 (45.4)

0.225
(.665)

188 (40.7)
127 (30.3)

10.113
(.004)

Social 
relationships

Role clarity Low
High

 48 (42.8)
297 (52.3)

3.449
(.103)

 48 (47.5)
240 (34.6)

6.832
(.024)

Emotional 
demands

Hiding feelings Low
High

233 (42.9)
113 (46.3)

0.821
(.423)

189 (36.5)
100 (36.6)

0.002
(.966)

Consequences of mistakes Low
High

222 (41.1)
154 (48.8)

4.756
(.044)

168 (33.0)
138 (39.4)

3.476
(.093)

Workplace 
violence

Verbal Violence No
Yes

379 (44.0)
 29 (64.0)

8.420
(.006)

301 (35.0)
 29 (50.1)

4.957
(.047)

Sexual harassment No
Yes

388 (44.2)
  5 (71.4)

1.784
(.281)

313 (35.0)
  5 (80.2)

5.058
(.040)

Threats/humiliating behaviour No
Yes

401 (44.7)
  7 (79.6)

7.090
(.005)

323 (35.7)
  6 (47.6)

0.825
(.442)

Discrimination Age discrimination No
Yes

392 (44.3)
 14 (62.5)

4.037
(.092)

317 (35.5)
 13 (50.2)

2.746
(.181)

Sex discrimination No
Yes

402 (44.9)
  6 (55.5)

0.637
(.515)

327 (36.1)
  4 (27.1)

0.519
(.543)

n: unweighted　%: weighted.

속되었다는 미용사의 비율이 23.2%라는 Kim 등(2012a)의 연

구가 있다. 또한 CES-D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미용사의 우울을 

연구한 Kim 등(2012b)은 유병률을 기술하지는 않았지만, 평

균값이 25.4점으로 가벼운 우울상태에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한편, 연구대상 미용사들의 프리젠티즘 경험률은 36.0%이

였는데, 우리나라 근로자의 프리젠티즘 경험율이 21.7%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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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Results of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Characteristics Categories
Mental health Presenteeism

OR (95% CI) p OR (95% CI) p

Physical 
risk factors

Vibration Low 
High 

ref.
0.99 (0.69~1.43)

.962 ref.
1.45 (1.00~2.10)

.052

Chemical substances Low
High

ref.
1.20 (0.83~1.74)

.325 ref.
1.24 (0.85~1.82)

.258

Tiring/painful positions Low
High

ref.
0.94 (0.65~1.37)

.738 ref.
1.26 (0.86~1.87)

.240

Standing Low
High

ref.
1.20 (0.79~1.81)

.389 ref.
0.90 (0.60~1.45)

.659

Repetitive hand/arm movements Low
High

ref.
0.63 (0.41~0.97)

.034 ref.
1.06 (0.65~1.74)

.818

Long working hours ＜68 hrs/wk
≥68 hrs/wk

ref.
2.34 (0.31~0.77)

.126 ref.
0.75 (0.47~1.20)

.231

Job demands Working at high speed Low
High

ref.
0.78 (0.48~1.24)

.287 ref.
1.44 (0.86~2.39)

.164

Working to tight deadline Low
High

ref.
0.87 (0.55~1.37)

.542 ref.
0.81 (0.48~1.34)

.406

Job autonomy Order of tasks High
Low

ref.
1.51 (0.78~2.92)

.224 ref.
0.69 (0.35~1.37)

.284

Method of work High
Low

ref.
0.60 (0.31~1.18)

.138 ref.
0.91 (0.47~1.77)

.781

Speed or rate of work High
Low

ref.
1.22 (0.69~2.13)

.494 ref.
1.03 (0.60~1.78)

.908

Social 
relationships

Role clarity Low
High

ref.
1.29 (0.79~2.12)

.309 ref.
1.86 (1.10~3.13)

.020

Emotional 
demands

Hiding feelings Low
High

ref.
1.12 (0.77~1.62)

.552 ref.
0.95 (0.63~1.44)

.821

Consequences of mistakes Low
High

ref.
1.32 (0.93~1.88)

.123 ref.
1.27 (0.87~1.85)

.221

Workplace 
violence

Verbal Violence No
Yes

ref.
1.34 (0.59~3.07)

.483 ref.
1.53 (0.66~3.56)

.319

Sexual harassment No
Yes

ref.
1.37 (0.16~11.56)

.773 -
-

-

Threats/humiliating behaviour No
Yes

ref.
3.78 (0.51~28.24)

.195 ref.
0.78 (0.13~4.77)

.789

Discrimination Age discrimination No
Yes

ref.
1.33 (0.37~4.80)

.666 ref.
2.67 (0.71~10.00)

.145

Sex discrimination No
Yes

ref.
0.41 (0.10~1.73)

.222 ref.
0.50 (0.08~3.19)

.464

OR=Odds Ratio, CI=Confidential Intervals.
With adjust for age, gender, educational status, income and employment type.

Cho, Park, Lee, Min과 Baek (2016)의 연구결과와 비교하면, 

미용사의 프리젠티즘 경험률 또한 타 근로자에 비해 높은 수준

이다. 

이와 같이 미용사의 높은 정신불건강 유병률 및 프리젠티즘 

경험률의 원인은 하루종일 서서 일해야 하는 작업조건, 식사시

간이 거의 없거나 매우 불규칙한 것, 장시간 근로와 휴가 일수

의 부족, 휴식공간의 부재, 낮은 급여 등 열악한 작업환경과 근

로조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Kim et al., 201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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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리적 ․ 심리사회적 작업환경요인과 정신건강수준

연구대상 미용사의 정신건강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작업환경요인으로서, 단변량 및 다변량 분석 모두에서 유의하

게 나타난 변수는 반복적인 손과 팔의 동작이었다. 미용사들은 

손과 팔을 어색한 자세로 유지한 채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한다

(English et al., 1995). 이러한 어색한 자세는 주로 수근관증후

군, 건염,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발생과 관련하여 연구되었고

(Bradshaw et al., 2011), 어색한 자세와 정신건강 간의 관계를 

연구한 문헌은 찾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반복적인 손과 팔

의 동작이 적은 것이 정신불건강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미용사의 직위 차이에 따른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 즉, 

보조미용사 보다는 실장이나 메니저급의 미용사들은 좀더 고

객의 헤어에 대한 책임감이 높기 때문에 드라이, 샴푸, 염색, 컷

트 등의 작업에서 손과 팔의 반복동작이 많을 수 있다. 손과 팔

의 반복동작이 상대적으로 많은 실장이나 메니저급, 원장급 미

용사들의 직무 스트레스는 일반 보조미용사의 직무 스트레스

에 비해 낮기 때문에(Kim et al., 2012b) 정신건강수준이 더 좋

은 것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미용사의 직위에 따라 정

신건강수준의 차이는 Kim (2012)의 연구에서도 제시되었는

데, 스텝과 중상의 직위를 가진 미용사에 비해, 디자이너, 실장, 

원장의 직위에 있는 미용사의 정신건강 수준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단변량 분석에서 고객으로부터의 언어폭력과 위

협 경험, 장시간 근로가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총 1,209명의 두발미용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Kim 등(2012a)의 연구는 최근 한 달간 폭력경험이 있는 경우 

우울 증상의 위험이 3.07배 높아짐을 밝혔다. 본 연구의 다변량 

분석에서 폭력과 정신건강 간의 관계가 유의하게 밝혀지지 않

은 것은 표출법의 차이가 하나의 원인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KWCS 자료는 다단계 층화표출을 통해 표본의 대표성

을 확보하여 외적타당도를 높이는데 주력한 반면, Kim 등

(2012a)의 연구는 편의표출을 통해 관계변수 간의 관계를 확인

하는데 더욱 초점을 두고 있다. 즉 Kim 등(2012a)의 연구는 관

련 협회 등을 통한 편의표출로 설문대상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건강문제나 작업환경에 관심이 높은 대상자가 상대적으로 다

수 포함되어 폭력과 정신건강 간의 관련성이 더욱 부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 본 연구대상자의 언어폭력(6.3%) 및 위협

/굴욕적 행동(1.6%) 경험률은 Kim 등(2012a)의 연구대상자 

경험률(각각 21.0%, 17.3%)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 

한편, 장시간 근로를 하는 미용사의 정신불건강 유병률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와 동일한 KWCS 자료를 이용

한 Lee (2015a)의 연구에서도, 장시간 노동이 심리적 불건강의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는 미용사의 일평

균 근로시간이 길어질수록 정신건강 점수가 나빠진다는 Kim 

(2012)의 보고와는 반대되는 결과이다. 최근 근로시간과 정신

건강에 관한 연구추세를 살펴보면, 장시간 근로보다는 근로자

가 원하는 수준에 비해 많거나 적은 근로시간에 좀더 초점이 맞

추어져 있다. Otterbach, Wooden과 Fok (2016)는 절대적으

로 긴 근로시간 보다 근로자가 원하는 것보다 길거나 짧은 근로

시간이 특히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

다. 향후 좀더 정교하게 설계된 연구를 통해 미용사의 장시간 

근로와 정신건강 간의 관계, 원하는 근로시간과 정신건강 간의 

관계를 반복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3. 물리적 ․ 심리사회적 작업환경요인과 프리젠티즘

단변량 및 다변량 분석에서 연구대상 미용사의 프리젠티즘

과 유의한 관련이 있는 작업환경요인은 업무의 불명확성이었

다. 본 연구결과 업무의 불명확성이 높아지면 프리젠티즘을 경

험할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연구결과와 

일치하는데, Zhou, Martinez, Ferreira와 Rodrigues (2016)

는 업무의 불명확성이 프리젠티즘과 관련된 생산성을 낮출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새로운 업무를 시작하거나, 전직하거나, 관

리자가 변경된 경우 역할 불명확성을 경험할 수 있고, 이로 인

해 긴장이나 근로자간 갈등이 프리젠티즘으로 이어질 수 있다. 

Hansen과 Andersen (2008)는 프리젠티즘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시간적 압박, 회사 통제, 동료와의 팀워크, 사업장 규

모, 사회적 지지, 직업 안전성과 같은 작업 관련 요인과 경제적 

상태, 결혼여부, 교육정도, 근무연수, 고용형태 등과 같은 개인

적 요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단변량 분석에서만 프리젠

티즘과 유의한 연관성을 보인 변수는 진동, 화학물질, 작업속

도, 자율권, 언어폭력과 성폭력 경험이었다. 수동공구에서의 

진동, 염색약과 같은 화학물질 등 물리적 유해인자에의 노출은 

근로자의 프리젠티즘 경험율을 높일 수 있다(Lee, 2014). 작업

속도에 대한 요구, 즉 시간에 대한 압박은 근로자가 몸이 아파

도 출근해야 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Hansen & An-

dersen, 2008). 또한 직무에 대한 회사의 통제가 심할수록, 다

시 말해 업무자율권이 낮을 때 근로자는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

고 맡은 바 업무에 적응하기 위해 출근하게 된다(Hansen & 

Andersen, 2008). 미용사는 장시간 동안 고객을 직접 상대해

야 하는 업무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Kim et al., 2012a) 고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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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부터의 언어폭력이나 성폭력을 경험하기 쉽다. 폭력, 성희

롱이나 직장내 괴롭힘은 프리젠티즘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 

KWCS 자료를 이용하여 프리젠티즘과 심리사회적 요인의 관

계를 분석한 Cho 등(2016)의 연구에서도 신체적 폭력이 있는 

경우 프리젠티즘 위험성이 1.92배, 성희롱이 있는 경우 2.90배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 프리젠티즘은 근로자 개인의 건강에 

뿐만 아니라 회사의 생산성, 더 나아가 사회적으로 중대한 손

실을 가져 오는 중요한 문제인 바(Hemp, 2004) 미용사의 프리

젠티즘을 줄이기 위한 물리적 유해인자 관리, 작업과 관련한 

의사결정에의 참여, 고객으로 부터의 폭력 예방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감정노동, 직장폭력과 같은 

심리사회적 유해인자와 미용사의 정신건강과 프리젠티즘 문

제에 관심을 두고 시도되었으나, 다변량 분석 결과 감정노동, 

직장폭력, 차별은 미용사의 정신건강 및 프리젠티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측정의 오류, 기억

의 오류, 표집의 오류 등 다양한 원인에 기인했을 수 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특별히 교육, 의료 등과 같은 돌봄산업에서 감

정숨김이나 감정요구와 같은 심리사회적인 위험인자의 폭로

는 질병 프리젠티즘의 위험을 높힐 수 있다(Hansen & Ander-

sen, 2008). 또한 미용업 종사자들의 감정노동과 폭력의 경험

은 우울의 위험도를 높인다는 연구결과도 있다(Kim et al., 

2012a). 국내 대인서비스 근로자를 대상으로 언어폭력, 성희

롱, 감정노동 등과 같은 심리사회적 위험인자와 근로자 건강 

간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잘 설계된 연구가 반복적으로 수행

될 필요가 있다. 

결 론  및  제 언

본 연구는 우리나라 미용사의 정신건강 수준과 프리젠티즘 

경험을 파악하고, 이에 영향 미치는 물리적, 심리사회적 작업

환경요인을 분석하고자 KWCS 원시자료 중 미용사 920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첫째, 연구대상 미용사의 

정신불건강 유병률은 45.1%, 프리젠티즘 경험률은 36.0%였

다. 둘째, 반복적인 손과 팔의 동작이 적은 것이 정신불건강 위

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업무의 불명확성이 높으

면 프리젠티즘을 경험할 위험이 더 높아졌다. 

우리나라 미용사의 심리사회적 위험요인과 건강문제를 다

룬 연구가 미흡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차기 연구를 위해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

로 향후 좀더 발전된 연구를 위해 다음을 제언한다. 

첫째, 미용사의 작업환경요인 및 건강문제를 연구할 때에는 

직위에 따른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절대적인 근로시간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원하는 근로

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의 불일치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감정노동, 폭력, 성희롱, 차별 등에 관한 조사 시 오류

를 줄이고 솔직한 답변을 유도할 수 있는 조사방법이 적용되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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